
 

복음의 능력 

- 백운영 목사 

한국에 있는“만나교회”의 김병삼 목사님은 예배당 한쪽에“흡연실”을 마련했습니 

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보수적인 특성상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서 인식의 전환을 만든 중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을 

거룩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선교적인 개념으로 바꿔 놓은 좋은 시도인 것은 분명합니 

다.  

신앙생활 하면서“담배를 피워도 괜찮다”라는 메세지가 아닌“담배 피기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 주시면서 서서히 변화되기까지 예배에 못 나올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열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게 문턱을 낮추니까 실제로 다양한 배경 

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배에 참석하여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예배당 공간이 거룩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 

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 주셨고 생명을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내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어렵게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무엇 하지 말라, 이 전통은 꼭 지켜야 한다”는 율법적인 환경을 만들면 그 교회는 

경직되기 쉽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을 때는 세상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던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변화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를 삶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당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를 증명할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기독교가 아시아,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서구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는 사이에 세계의 비서구권 교회는 매년 기록을 갈아 치우면서 

교회가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복음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매일 매일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구 교회들은 전통에 

매달리다 보니 변화를 거부하고 예배의 기쁨이 마음에서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증거로 드러나지 못하고 형식에 매였고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다이나믹한 힘을 감안할 때 

너무나 큰 아쉬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만 아니라 서서히 거룩하게 만들어가며 그 성화의 모습 

이 세상에“해와같이 빛내리”란 약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가진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